
       며칠 전, 7월 2일 UNCTAD(유엔무역개발회의)에서 대한

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는 소식

이 들려왔습니다. 벌써 이전부터 OECD가입국이고 무역량 기

준 세계 10위 이내였기에, 이제는 선진국 수준이라는 말을 들

어왔던 한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전셰계의 인정받는 전환

점이 되었습니다. 몇 년 전 부터 서구 언론들은 대한민국은 이

제 분명한 선진국이라고 했지만,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것

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유엔무역개발회의의 지위 변

경으로 인해 이제는 대한민국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이 

되었습니다.  

       그런데 이것은 1964년 이 기구가 생긴 이후 처음 있는 

일이라고 합니다. 후진국, 이른바 개도국이 선진국이 되는 일

은 1964년 이후 한번도 없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. 2차대전 

이후 정부가 새롭게 수립된 나라들이 많았습니다. 대한민국을 

비롯하여 신생국들은 대부분 원조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원조

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된 것은 2차대전 이후 딱 한 나

라만 있었습니다.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36년간의 

일제 강점기 동안 인적, 물적인 엄청난 수탈을 당하고, 해방 

후 바로 터진 625전쟁으로 나라가 몰락하다시피 했습니다. 이

승만 대통령 시절 우리도 필리핀처럼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

는 그런 나라였습니다. 중동에 노동 인력으로, 독일에 광부와 

간호사로, 베트남 파병으로 목숨값으로 처절하게 세워야만 했

던 나라였습니다.  

       미군 참전 용사가 한국정부의 초대를 받고 발전한 한국

을 방문하여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. 아무 것도 없던 나라가 

이렇게 발전 할 수가 있나 놀라서 이기도 하지만, 자신이 묵숨

을 걸고 싸웠던 그 결과물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다는 것에 감

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. 파키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

국 정부가 한국의 선진국 지위를 축하하며 “대한민국은 모든 

개도국의 희망이다” 라고 했다고 합니다. 미국의 독립기념일

에 흔히 하는 말로 국뽕이 차올라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았

습니다.  


